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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모의 양육불안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매개효과와 학습몰입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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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업모의 양육불안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매개효과와 학습몰입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는 

만 3~9세 자녀를 둔 30, 40대 기혼여자대학원생 1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고, PROCESS Macro Model 4, 1, 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배우자 양육협력은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학습몰입은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셋째, 

학업모의 양육불안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간접효과와 학습몰입의 조건

부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학업모의 안녕감을 증

진하기 위해 배우자의 양육협력과 학업모의 학습몰입을 함양할 수 있는 심리교육 및 상담 

개입은 물론이고, 학업모와 그 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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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우리 사회에는 청년세대가 결

혼과 취업 등 자신의 욕구들을 포기하는 현상

이 대두되었으며(한금윤, 2015),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회적 흐

름 한가운데에서도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학업모’이다. 학업모

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머니(백경선, 

2011)로서, ‘스터딩맘’(studying mom) 또는 ‘엄

마 대학원생’으로 불리는데(서정원, 2015; 시

본영, 김현주, 2018),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및 

아동기의 자녀를 둔 기혼여자대학원생을 말한

다. 이들은 그들 자신이 미래의 중요한 인력

자원이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서정원, 2015). 

2021년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원생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1.6%

로서 16만 8,983명에 달하며, 이들 중 약 

41.7%는 같은 해 초산을 경험한 여성의 평균 

연령인 32.3세(통계청, 2022)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성의 상당수가 현재 학업모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학업모가 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서정원, 2015).

‘학업모’는 엄마로 사는 삶에 국한하지 않

고, 미래를 위한 개인적 노력을 이어가는 용

기 있는 여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은하 등(2008)과 오향지(2018)는 이들을 ‘긍

정적 삶의 지혜를 발휘하고 다양한 전략을 세

우며,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자 분투하

는 사람들’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

본영과 김현주(2018)의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학업모가 신체적․심리적 소진으로 인해 학업 

지속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기

도 하였다. 팬데믹 이후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정유진, 2020; 진미진, 손은정, 2021; 

Almasri et al., 2022; Bolotnyy et al., 2022; 

Okoro et al., 2022)에서 대학원생의 심리적 건

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

운데, 오혜인 등(2021)의 연구에서도 어린 자

녀를 양육하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업모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한층 가중된 양육부담으

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아동기의 어린 자녀를 키우며 대학원

에 재학 중인 학업모의 안녕감(well-being)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안녕감’이란,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서의 정서적․심리적․사회적 건강을 말한다

(Keyes, 2002; Keyes et al., 2002). 특별히 학업

모의 안녕감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은 학업으

로 인한 만족감과 성취감, 아이로부터의 행복

감도 경험하지만, 다중역할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소진으로 인해 우울감과 절망감 또한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정현정, 2018). 특히 

학계로부터 수용되지 않는다는 소외감과 상대

적 박탈감, 학비 등 자신의 학업 관련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부족함으로 인한 죄책감을 경험하였다(시본영, 

김현주, 2018). 더불어 불안정한 정체성으로 

인한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모성과 관

련한 주변의 비난에서 비롯된 위축감과 서운

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시본영, 김

현주, 2018; 오혜인 등, 2021). 이처럼 학업모

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 이들 학업모는 성

찰과 반성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 자

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면서(장

정윤, 강경미, 2019; 정현정, 2018), 자신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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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즉 중년기를 잘 준비하고 자기 생성을 위

해 여러 역할을 균형감 있게 소화하고자 노력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김은하 등, 

2008). 또한, 가정생활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대학원 생활에서는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노력한다(강설화,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업모에게 있어 안녕감이란, 

개인적이고 사적인 측면에서의 정서적․심리

적 안녕감 외에도 공적인 측면의 사회적 안녕

감(Keyes, 2002)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모의 안녕감을 정서적 안

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한정하지 않고, 정

서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의 통합적 개념으

로 상정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포괄한 학업모

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과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대에는 다양한 양육 형태가 존재함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역할이 강

조되고 있고, 과도한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초래한다

(위지희, 채규만, 2015; 이재희, 박지희, 2020; 

이현아, 이강이, 2021). 최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34명 대상으로 한 이수진 등(2021)

의 연구에서 68.4%에 해당하는 160명이 불안

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가운데 

98명은 ‘경증 불안’을, 62명은 ‘중등도 이상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감안하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경험하는 불안의 비율과 그 정도는 결코 무시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불안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과제에 대한 압박감과 긴 공부 시

간 등으로 인한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은 심리

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Yüksel 

& Bahadir-Yilmaz, 2019),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

은 대학생의 경우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Calong & Comendador, 2021). 서우경과 김

도연(2013), 그리고 Ersoy 등(2020)의 연구에서

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불안이 높

은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

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학업

을 이어가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학업

모의 안녕감에 있어 양육과 관련한 불안이 중

요한 예측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양육불안(parenting anxiety)’ 관련 국

내 선행연구들(이현아, 이강이, 2021; 임현주, 

2020; 정계숙, 2019; 정세진, 신나리, 2018; 조

경희, 김갑순, 2021)이 대부분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기에, 

양육불안이 어머니의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양육불안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변인

으로 밝혀진 바 있는 ‘양육스트레스’(김소영, 

2022; 이진희, 홍주연, 2022)가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는 최나리와 

진미경(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만 4~6세 

아동의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정서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이소영 등(2013)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변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기도 하다. 이를 고려할 때, ‘양육불안’이 

학업모의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risk factor)이라 가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학업모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인으로 배우자 관련 변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며 어머니가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연구(이병호 등, 2020; 이재희, 박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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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에서 배우자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학업모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interpersonal factor)으로 배우자의 

양육협력에 주목하였다. ‘배우자 양육협력’은 

부부가 자녀를 기르면서 서로 돕고 헌신하는 

것(Cohen et al., 1985)을 일컫는데, 최근 잠재

계층성장모형분석을 통한 연구(연은모, 최효

식, 2020)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

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어머니의 정신건

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배우자의 양육참여 및 지지와 부적인 상관이 

있으며(김선미, 김정민, 2020; 손금옥, 김민진, 

2022; 이애선, 정여주, 2022), 어머니의 양육불

안이 높은 경우 배우자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2022). 

또한, 배우자가 지지하고 양육에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권준호, 2022; 김경철, 강보미, 2022; 

이소영 등, 2013). 특히, 학업에 대한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양육에 대한 도움은 학업모

에게 다중역할의 추진력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시본영, 김현주 2018), 다중역할 수

행자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는 여성의 다중역

할 수행 능력을 함양하며 심리적 안녕감을 높

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지민, 

유성경, 2022). 자녀양육에 있어서 배우자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Abidin, 1992; Belsky, 

1984), 배우자의 양육협력이 학업모의 양육불

안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끝으로, 학업모의 양육불안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 내적 요

인(intrapersonal factor)으로 ‘학습몰입’에 주목하

였다. 몰입(flow)은 고도로 집중한 상태를 말하

는데, Maslow(1968)의 ‘절정경험’과 상응하는 

경험으로 최고의 수행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며 보상이 된다(Csikszentmihalyi, 

1990; Privette, 1983). Csikszentmihalyi(1990)는 몰

입이론을 통해 몰입과 불안이 서로 다른 경로

로 작용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Jackson 등

(1998)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집중

력 부족, 부적절한 걱정 등 불안을 꼽기도 하

였다. 이외에도 여러 국내외 연구(오예근, 김

경은, 2017; 유영달, 2009; 조수선, 주라헬, 

2020; Asakawa, 2010; Fullagar et al., 2013; Rakei 

et al., 2022)에서 몰입과 불안의 부적인 관계

가 밝혀진 바 있다. 

또한, 학습몰입 수준이 높은 성인 학습자의 

경우, 자존감과 내적 성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부적 정서 경험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赵繁菲 등, 2022), 높은 정서적 안녕

감(오지은, 서현아, 2016)과 높은 심리적 안녕

감(전산산, 권인탁, 2022)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학업에 몰입함에 따라 학업모

가 자녀에 대해 갖는 죄책감이 커진다고 보고

한 연구(시본영, 김현주, 2018)도 있으므로, 학

습몰입 수준에 따라 양육불안이 학업모의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실증적 자

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업모의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상정하고, 

이들 변인 간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배우자 양육협력은 학업모의 양육불

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둘째, 학습몰입은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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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셋째, 배우자 양육협력은 학업모의 양육불

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며, 학습

몰입은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경기도, 인

천에 거주하면서 만 3~9세 자녀를 양육하는 

30, 40대 기혼여자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승

인(과제번호 2022-10)을 받아 윤리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권리보호를 위

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동의 의사를 밝힌 참여자로부터 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대학원 관

련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213명의 

자료 중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

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2명의 자료를 분

석에 사용하였으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모의 

연령은 30대가 152명(83.5%)으로 40대 30명

(16.5 %)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학위과정은 석

사과정 153명(84.1%) 박사과정 24명(13.2%), 석

박사통합과정 5명(2.7%) 순이었다. 배우자 외 

양육자가 없는 경우는 81명(44.5%), 1명인 인 

경우 76명(41.8%), 2명 이상인 경우도 25명

(13.7%)이었다. 자녀의 수는 1명인 경우 148명

(81.3%), 2명인 경우 32명(17.6%), 3명인 경우

가 2명(1.1%)으로 나타났다.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30~39세 152 83.5

40~49세 30 16.5

거주

지역

서울 94 51.6

경기도 59 32.4

인천 29 15.9

대학원

과정

석사 153 84.1

박사 24 13.2

석박사통합 5 2.7

배우자 외 

양육자 수 

없음 81 44.5

1명 76 41.8

2명 이상 25 13.7

자녀 수

1명 148 81.3

2명 32 17.6

3명 2 1.1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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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양육불안

학업모의 양육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위지

희와 채규만(2015)이 개발한 양육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개 문항,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방식(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고, 점

수가 높을수록 양육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위지희와 채규만(2015)이 보고한 각 요인

별 내적일치도는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87, 자녀와의 애착으로 인한 불안 .75, 

자녀에 대한 염려 .81,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

려 .79,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80, 전체 .94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82, .80, 

.71, .70, .79 전체 .93이었다.

안녕감

학업모의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Keyes 등

(2008)이 통합적 안녕감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MHC-SF)을 

임영진 등(2012)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적 웰

빙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개 문항,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방식(0=

전혀 없음, 5=매일)으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

을수록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영진 등

(2012)이 보고한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는 정서

적 안녕감 .88, 심리적 안녕감 .90, 사회적 안

녕감 .81, 전체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80, .86, .85, 전체 .93이었다.

배우자 양육협력

학업모가 지각한 배우자의 양육협력을 측

정하기 위해 Abidin과 Brunner(1995)가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와 국내에서 상

용되고 있는 배우자의 양육협력 척도(신숙재, 

1997)를 김정미 등(2014)이 수정ㆍ보완하여 타

당화한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를 사용

하였다. 총 14개 문항,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5점 Likert 방식(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양육협력이 큰 것을 의미한

다. 김정미 등(2014)이 보고한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양육참여 .90, 의견일치 .86, 전체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80, .71, 전

체 .85였다.

학습몰입

학업모의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

영 등(2010)이 개발한 성인용 학습몰입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9개 문항, 9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방식(1=전혀 아

니다, 6=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감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김아

영 등(2010)이 보고한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는 

도전-기술 균형 .82, 명확한 목표 .65, 구체적 

피드백 .76, 행동-지각 일치 .73, 과제집중 .82, 

통제감 .76, 자의식 상실 .79, 변형된 시간감각 

.75, 자기목적적 경험 .9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72, .71, .70, .80, 

.81, .81, .83, .76, .84, 전체 .94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4.0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수

집된 자료의 객관성과 각 측정도구의 신뢰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

고, 수집자료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구하여 정



조기란․이정미 / 학업모의 양육불안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매개효과와 학습몰입의 조절효과

- 99 -

규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에 대한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

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구

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양육불안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

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매개효과와 학습몰입의 

조절효과, 그리고 이를 통합한 조건부과정분

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 Hayes, 2013)을 위

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 1, 5

를 이용하고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추가로 학습몰입의 조절효과와 

조건부직접효과의 경우 Johnson-Neyman 기법

으로 유의영역을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인이 왜

도의 절대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 미

만이라는 기준(Kline, 2015)에 부합하여, 자료

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종속변수인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

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

창지수(VIF)가 1.11~1.30인 것으로 나타나 

Hocking과 Pendleton(1983)의 기준인 10 이하에 

잘 부합하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인 간 상관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안녕감은 

학습몰입(r=.65, p<.001) 및 배우자 양육협력

(r=.49, p<.001)과 중등도의 정(+)적 상관을 나

타냈으며, 양육불안(r=-.17, p<.05)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

육불안은 배우자 양육협력(r=-.31, p<.001)과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학습몰입

(r=-.11, p>.05)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끝으로, 배우자 양육협력은 학습

몰입(r=.39, p<.001)과 중등도의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불안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양

육협력의 매개효과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에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고,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부트스

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시 

95% 신뢰구간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위한 재추

출한 표본 수는 10,000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양육불안과 안

표 2.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 1 2 3 4

1. 양육불안 -

2. 안녕감 -.17*  -

3. 배우자

  양육협력
-.31*** .49*** -

4. 학습몰입 -.11 .65*** .39*** -

평균 2.93 2.66 3.61 3.85

표준편차 .68 .91 .57 .75

왜도 -.52 .00 -.18 -.29

첨도 -.69 -.71 1.04 .68

주. N=182,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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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감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B=-.20, 95% CI[-.34, -.08]). 또한, 양육불안

과 안녕감 간의 총 효과는 B=-.23(p<.05)으로 

유의하였으나, 매개변수인 배우자 양육협력이 

투입되면서 양육불안과 안녕감 간 경로의 직

접효과가 B=-.03(p>.05)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양육불안과 안녕감 간의 관계를 

배우자 양육협력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로써 배우자 양육협력은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양육불안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조절효과

학업모의 양육불안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이 조절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

하였고,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시 95% 

신뢰구간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 수는 10,000이었으며, 조절효과의 해석

을 용이하게 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독립변인 및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

(Meancentering)하였다.

표 3. 양육불안과 안녕감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SE) t R2 F df
95% CI

LL UL

총 효과 양육불안 → 안녕감 -.23(.10) -2.37* .03 5.63* (1, 180) -.42 -.04

양육불안 → 배우자 양육협력 -.26(.06) -4.43*** .10 19.67*** (1, 180) -.38 -.15

직접효과 배우자 양육협력 → 안녕감 .76(.11) 6.98***

.24 27.90*** (2, 179)
.54 .97

양육불안 → 안녕감 -.03(.09) -.34 -.21 .14

간접효과 양육불안 → 배우자 양육협력 → 안녕감 -.20(.06) -.34 -.08

주. N=182, CI=신뢰구간; LL=하한lower limit; UL=상한upper limit. 
*p<.05, ***p<.001

표 4. 양육불안과 안녕감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경로 B(SE) t R2 F(3, 178)
95% CI

LL UL

양육불안 → 안녕감   -.19(.07) -2.49**

.45 48.30***

-.35 -.04

학습몰입 → 안녕감    .83(.07) 11.43*** .69 .98

양육불안 x 학습몰입 → 안녕감    .27(.09) 2.45** .04 .41

주. N=182, CI=신뢰구간; LL=하한lower limit; UL=상한upper limit.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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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양육불안과 학

습몰입의 상호작용은 안녕감에 유의하게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7, t=2.45, p<.01). 이는 양육불안이 학

업모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학습몰입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특정 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학습몰입의 수준에 따라 양육불안과 안녕감의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

과를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학습몰입

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하로 낮은 수준(B 

=-.36, p<.01)이거나 평균 수준(B=-.19, p<.05)

일 때는 양육불안이 학업모의 안녕감에 유의

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몰입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상 

높은 수준일 때는 양육불안이 학업모의 안녕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B=-.02, p>.05). 즉, 학습몰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양육불안과 안녕감의 관계가 약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학습몰입

은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을 조절할 것이라 설정한 가설 2는 지지되

었다.

끝으로, Johnson-Neyman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몰입의 조절효과의 유의영역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는 조건부효과가 평균중심화한 학습몰입의 

값이 .20 이하에 해당하는 하위 63.19%의 학

업모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20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36.81%의 학업모에게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불안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양

육협력의 간접효과와 학습몰입의 조건부직접

효과

양육불안과 안녕감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

협력의 간접효과와 학습몰입의 조건부직접효그림 2. 학습몰입에 따른 양육불안과 안녕감의 관계

표 5. 학습몰입 수준에 따른 조건부효과 

조절변인 B SE t
95% CI

LL UL

학습몰입

-1SD(-.75) -.36 .12 -3.09** -.60 -.13

M -.19 .08 -2.49* -.35 -.04

+1SD(.75) -.02 .09 -.24 -.20  .15

주. N=182, CI=신뢰구간; LL=하한lower limit; UL=상한upper limit. 
*p<.05, **p<.01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102 -

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조건부과정분석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5를 이용

하였고, 이에 대한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기

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시 95% 신

뢰구간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

본 수는 10,000이었다. 또한, 독립변인 및 조

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으며, 양육불안과 안

녕감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1, 

95% CI [-.21, -.03]). 또한, 양육불안은 배우자 

양육협력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며

(B=-.26, p<.001), 배우자 양육협력은 안녕감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B=.40, p<.001). 이 과정에서 양육불안

이 안녕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B=-.09, p>.05), 양육불안과 안녕

감 간의 관계를 배우자 양육협력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육불안과 학습몰입의 상호작용은 

안녕감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20 t=2.28, p<.05). 이에 따

라 특정 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학습몰입의 

표 6. 양육불안과 안녕감 관계에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간접효과와 학습몰입의 조건부직접효과 검증 결과

경로 B(SE) t R2 F df
95% CI

LL UL

양육불안 → 배우자 양육협력 -.26(.06) -4.43*** .98 19.67*** (1, 180) -.38 -.15

양육불안 → 안녕감 -.09(.07) -1.21

.50 44.00*** (4, 177)

-.25 .06

배우자 양육협력 → 안녕감 .40(.10) 4.19*** .21 .59

학습몰입 → 안녕감 .71(.08) 9.49*** .57 .86

양육불안 X 학습몰입 → 안녕감 .20(.09) 2.28* .03 .38

양육불안→배우자 양육협력→안녕감 -.11(.05) -.21 -.03

주. N=182, CI=신뢰구간; LL=하한lower limit; UL=상한upper limit. 
*p<.05, ***p<.001

표 7. 학습몰입 수준에 따른 조건부직접효과

조절변인 B SE t
95% CI

LL UL

학습몰입

-1SD(-.75) -.25 .12 -2.13* -.48 -.02

M -.09 .08 -1.21 -.25  .06

+1SD(.75) .06 .09 .67 -.11  .23

주. N=182, CI=신뢰구간; LL=하한lower limit; UL=상한upper limi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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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른 조건부직접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몰입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하로 낮은 수준에서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B=-.25, p<.05). 반면, 학습몰입이 평균보

다 1 표준편차 이상 높은 수준과 평균 수준에

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므로 양육

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몰입이 평균 수

준 이상에서는 학업모의 양육불안에 따라 안

녕감이 달라지지 않았으나, 학습몰입이 낮은 

수준에서는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안

녕감이 감소하였다. 이로써 배우자 양육협력

은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하며, 학습몰입은 학업모의 양육불

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 

설정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그림 3 참조).

끝으로, Johnson-Neyman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몰입의 조건부직접효과의 유의영역을 확

인하였다. 그 결과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치는 조건부직접효과가 평균중심화한 학

습몰입의 값이 -.52 이하에 해당하는 하위 

17.58%의 학업모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52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82.42%의 학업모

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

혀졌다. 

논  의

본 연구는 유․아동기의 어린 자녀를 키우

며 다중역할 수행 중인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양육협력의 

매개효과와 학습몰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결과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양육협력은 학업모의 양육불

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

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를 낮게 지각한다는 김소영(2022)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배우자가 양육에 

참여하고 지지할수록 어머니의 안녕감이 증가

한다고 한 연구자들(권준호, 2022; 딩징야, 진

미정, 2018; 이소영 등, 2013)의 보고와 일치한

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양육불안이 학업모

의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배우자 

양육협력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양육불안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학업모의 안

녕감을 보호하는 역할로서의 배우자 양육협력

의 중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

서, 학업모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유연한 근무시간, 

육아 휴직 및 휴가 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도가 현실에서 

실행되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문화적 
그림 3. 조건부과정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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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몰입은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습몰입

의 수준이 높을 때보다 학습몰입의 수준이 낮

을 때 양육불안과 안녕감의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몰입이 대

학생의 스트레스가 안녕감 또는 삶의 질을 감

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이라

고 밝힌 선행연구들(고현정, 이민규, 2013; 백

유미, 2017)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다중역할 

수행자의 한 영역에서의 역할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

다는 Staines(1980)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

로서, 학업모의 학습몰입은 양육불안이 안녕

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모가 양육불안을 경험하더라도 

학습몰입 수준에 따라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

으므로, 만 3~9세 자녀를 양육하는 학업모의 

경우 양육불안을 낮추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 

학습몰입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즉, 학업모의 안녕감을 증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및 코칭을 할 

때, 우선 학업모의 학습몰입 정도를 파악하여 

개인에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자

기일치적인 학업동기 혹은 내적 동기를 촉진

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다. 

셋째, 배우자 양육협력은 학업모의 양육불

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며, 학습

몰입은 학업모의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

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양육협력과 함께 고려 

시 가설 2의 결과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학습몰

입에서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윤미 등(2013)의 연구에서, 배

우자 지지와 몰입이 높은 집단이 양육 스트레

스를 적게 경험한다고 밝혀진 것과 유사하다

고 하겠다. 

이 같은 본 연구결과는 양육불안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양육협력이 중요한 

매개변인인 동시에, 학업모의 학습몰입 수준

에 따라 안녕감에 미치는 양육불안의 부정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낮은 출산율과 결혼율, 높은 이혼율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한 개인으로 사는 삶을 준비하는 여

성들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재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려

운 현실에서 이러한 변화는 기혼여성들 개인

의 안녕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 모두의 번영

을 불러올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

이 심리적 안녕감에 주요 예측변인으로 보는 

선행연구 결과(Yüksel & Bahadir-Yilmaz, 2019)

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업모의 양육불안

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모가 양육불안은 

경험하지만, 배우자의 양육협력과 학업을 통

한 자기실현 등에 의해서 안녕감에는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에 향후 전업모, 취업모 등 여러 어머니 대상

으로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하여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 중인 기혼

여자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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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지나치게 일반화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녀

를 양육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사회

적 인재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만큼, 폭넓은 지역 및 다양한 학

업 과정에 있는 학업모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업모의 경

우 어린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배우

자 외에 더 있는 경우가 과반수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배우자 외에 

자녀 양육을 돕는 조력자의 유무,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나 가정의 재정상태, 학업모의 취

업 여부 등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

양한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토

대로, 학업모와 그 가정의 다양한 특성을 고

려하여 자료를 얻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변

인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

의를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모의 

안녕감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취업모의 안녕감에 관한 양적 

연구들(김안나, 2017; 도청화, 2022)은 이루어

진 바 있지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

마 이루어진 몇 편의 연구들도 소수를 심층 

면담한 자료를 내용분석한 질적 연구(김은하 

등, 2008; 박종환, 지명자, 2018; 서정원, 2015; 

시본영, 김현주, 2018; 이미정 등, 2018; 장정

윤, 강경미, 2019)로서, 다중역할 수행자로서 

이들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겠으나, 결과를 일반

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오혜인 등, 

202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182명

의 학업모부터 자료를 얻어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업모의 특

성을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은 주요 변인들을 

선정한 후, 가설적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양육불안이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이 배우자 양육협력과 함께 학습몰

입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

로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기

혼여성이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가중되는 

불안을 감당하고, 한 여성으로서의 미래를 위

한 선택인 현재의 학업에 충실히 몰입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협력과 지원

이 필요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의 현실에서 미래의 인적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여성의 대학원 진학은 해마다 증가하

고 있다(임후남 등, 2021). 이러한 가운데 이들

의 행복한 결혼과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제

도와 복지 기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학계는 물론이고 가족과 사

회 모두 그 가치나 중요성에 비해 학업모에 

관한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오혜인 등, 

2021).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어머니이자 

공부하는 여성인 학업모의 안녕감 증진을 위

해 배우자 양육협력과 학습몰입의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밝혀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종합하면, 학업모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사회적 인재로

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젊은 부부를 대상으

로 배우자의 양육협력에 초점을 둔 심리교육

이 도움이 될 것이며, 학업모 개인을 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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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는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심리개입

을 전략으로 삼을 때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오늘날 날로 늘고 있는 학업모들

이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

스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거나, 자녀를 양육하

는 학업모의 경우 특별학자금 및 기타 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면,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

래가 그리 암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본 연

구결과를 토대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에서도 자신의 꿈을 펼치며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젊은 학

업모들과 그 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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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Alli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xiety and Well-Being of Student Mothers

Gi Ran Jo          Jeong-Mi Lee

Seoul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pouse parenting alli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xiety and well-being of student 

mothers. Data were collected online from 182 married female graduate students in their 30s and 40s 

with children aged 3-9 years living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with their spouse and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Models 4, 1, and 5.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spouse parenting alliance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 of parenting anxiety on the well-being of student 

mothers. Second, learning flow moderated the effect of parenting anxiety on the well-being of student 

mothers. Third, the indirect effect of spouse parenting alliance and conditional direct effect of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xiety and well-being of student moth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prepare effective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student 

mother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psychological education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that can 

improve the well-being of student mothers.

Key words : Student Mothers, Parenting Anxiety, Well-Being, Parenting Alliance, Learning Flow


